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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론]

충북지역은 중부평야지, 중북부중산간지, 남부중간지로 벼 재배지대가 구분하고 있으며, 중부평야지와 남부중간지는 중생

종부터 중만생종, 중북부중산간지는 조생종을 위주로 재배하고 있어 다른 지역보다 출수생태형별로 다양한 특징이 있다. 벼 

종자보급종의 제품 균일화를 위하여 충북농업기술원과 국립종자원과 협업을 통한 표준육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본 시험

을 수행하였다.

[재료 및 방법]

충북지역에서 2019년에 생산된 벼 보급종 정선제품 소독과 미소독 종자 추청, 삼광, 하이아미, 오대 4품종을 사용하였다. 3월 

하순경에 32℃에서 3일간 침지하고 1~2mm 정도 최아되었을 때 모판 상자당 180g을 파종하여 28℃의 출아실에서 3일간 두고, 

파종일로부터 25일 후에 초장, 뿌리매트형성정도, 입모율, 출아율, 출아정도, 키다리병 이병률을 조사하였다. 

[결과 및 고찰]

벼 출수생태형별 조생종 오대는 제천지역에서 보급종 생산을 하는데 소독과 미소독 종자간에 초장과 뿌리매트형성, 출아정도

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미소독 종자의 출아율은 97.2%로 소독 종자보다 4% 정도 높았으나 키다리병 이병율이 2.5%로 소독종

자 1%보다 매우 높은 수준으로 키다리병이 감염되는 출수기에 잎집무늬마름병 약제로 보급종 생산 포장을 집중적으로 방제

해야될 것으로 판단되었다. 중생종 하이아미는 소독종자가 초장이 22.2cm로 미소독 종자보다 더 크고 출아율이 2% 더 높았는

데, 소독과 미소독 차이인지는 더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. 중만생종 삼광과 추청은 소독종자가 출아율이 98% 

이상, 입모율이 85% 이상으로 매우 양호한 결과를 보였다. 조생종 오대를 제외한 중생종과 중만생종은 미소독 종자보다는 소

독 종자가 출아율과 입모율이 더 높은 경향이었다. 키다리병 이병율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대체적으로 포장 관리 상태가 

좋은 것으로 생각되었다. 이번 표준 육묘시험을 통한 각 기관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, 이를 바탕으로 정확도와 신뢰도 제고로 

농가 지도자료로 활용하여 출수생태형이 다양한 충북지역의 보급종 종자생산 기반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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